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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쿠시나가르로!’ 카쿠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춘다를 위로한 부처님은 쿠시나가르로 향

하며 이렇게 말하셨다. 늙고 병든 몸이지만 대중

의 앞에 서서 당당히 걸어가신 모습으로 부처님

은 그렇게 걸으셨다. 낡은 수레와 같았다, 혹은 사

자와 같이 당당했다는 인간 붓다 그 자체, 부처님

을 닮아가는 순례단도 그와 같이 걸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의 순례 중후

반부 4주차는 부처님 열반길을 따라 걷는 길이었

다.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처였던 바이샬리부터 

열반처인 쿠시나가르까지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

해 걸은 마지막 길을 따라 걸었다. 약 4주간 쌓인 

피로도, 아픈 몸도 순례단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

었다.

카쿠타 강서 손 씻자 상서로운 법비가

순례 28일차 3월 8일 순례단은 행선을 시작한

지 4km만에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 이뤄진 춘

다마을, 파질나바르에 도착했다. 인도에서는 문

화재 보호를 위해 일출시간 전 유적지 참배가 금

지돼 있다. 이 관계로 순례단은 춘다 스투파가 조

성된 파질나바르를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하지

만 마지막 공양보다 더 중요한 상락아정(常樂我

淨)이 남아 있기에 순례단의 발걸음에는 걸림이 

없었다.

인간붓다로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표현됐지만, 

번뇌와 갈애를 여읜 경지를 나타낸 500대의 마

차가 지난 깨끗한 개울, 그리고 열반에서 탐친치

(貪瞋癡)에 대해 한번 더 가르침을 주신 카쿠타 

강까지 순례단에게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

이었다.

자연스럽게 행선은 빨라졌고,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경, 순례단은 출발부터 13km, 춘다마을

부터 8km를 더 걸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

욕하신 카쿠타 강에 도착했다. 순례단을 맞아 미

얀마 출신인 인도 스님과 신도들이 나와 꽃을 공

양하며 환영했다.

여느 때보다도 이른 시각, 해조차 뜨지 않은 카

쿠타 강은 부처님의 유훈을 간직한 채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으로 세

속의 인간으로 남은 티끌을 털어버리셨듯이, 순

례단은 저마다 마음 속 불교 중흥의 원을 세우며 

티끌을 지우는 의미로 강물에 손을 적셨다.

그 간절함이 닿아서 일까. 회주 자승 스님이 카

쿠타 강에 손을 적시자 순례 시작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인도 건기에는 비는 좀처럼 볼 수 없

는 것이다. 인도 현지인들조차 상서롭게 생각하

는 비는 순례단에 묻은 먼지를 모두 지웠다. 순례

단이 이운하는 큰 부처님도, 작은 부처님도 마치 

마지막 목욕을 마친 인간 붓다처럼 밝게 빛났다.

현지인들조차 이 비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

겼다. 현지안내를 맡고 있는 라지 야다부 씨(40)

는 “인도 건기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

서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

각한다”며 “특히 부처님이 씻으신 강물에 스님이 

손을 씻자 내린 비는 부처님이 회주 스님과 순례

단에 보내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환희심으로 행선을 이어가 부처님 다

비장인 라마바르 스투파에서 회향했다. 부처님

의 열반 후 말라족에 의해 화장 후 나온 사리 등은 

다시 불탑신앙으로 이어지고, 가르침은 마하가

섭 등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많

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됐다. 기나긴 세월, 끝없는 

고난을 딛고 뭇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인간 붓

다. 열반 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

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숭고한 길 위에서 순례

단은 슬픔과 함께 불제자로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원을 세웠다.

힌두교도들에게도 부처님은 존귀한 존재로 귀

의처가 되고 있다. 열반지에서 기도한다는 그들

은 순례단 행렬에 자연스럽게 합장하고 귀의했

다. 총도감 호산 스님의 대표 발원으로 순례단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마하가섭에 단 밖으

로 두 발을 보이신 도리를,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

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불교 중흥’ 가사 공양 올려

순례단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

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

도순례길에 오른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

으로 가득 찼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회

주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쓴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

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순례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유훈을 읊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에게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올렸다.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

훈을 가슴깊이 새긴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

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

다”고 다짐했다.

고통 이기며 초심으로 열반길 걷다

앞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이 열반을 

향해 걸은 길을 초심으로 걸었다. 누적된 피로와 

병마로 고통스러웠지만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길을 걸었다. 

25일차였던 3월 5일 그동안 토사곽란으로 행선

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했던 총도감 호산 스님(서

울 수국사 주지)이 행선 전체 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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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부처님께 올릴 지화를 들고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④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르까지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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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가 높은

히 말 라 야 부탄 순례 7일
일     정 : 인천-방콕-파로-팀푸-푸나카-방콕-인천

순례기간 : 2023년 4월 9일~15일  동참금 : ₩ 4,390,000

■ 파드마삼바바수행동굴 탁상사원참배
■ 3대쫑(파로,팀푸,푸나카) 방문   ■ 민속공연관람   ■ 링포체친견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한 강가서

회주 스님이 손 씻고 의미 다지자

건기 중 비가 오는 상서로움 내려

현지인 “부처님께서 아끼는 마음”

회주 자승 스님이 카쿠타 강에서 손을 씻고 있다. 스님이 카쿠타 강에 손을 씻자 약 20분 가량 비가 내렸다. 건기인 인
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진다.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님 가피니 그대로 비를 맞으
라고 했고, 순례단은 탐진치 먼지 티끌을 지운 이 비에 환희심이 나서 더욱 정진했다.


